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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 회담이 있은 후 “김정은이 승리자이고 트럼프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디.”라는  평이 나돕니다. 김정은이 승자라고 하는 평론가들은 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이전으로 도리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의 용어가 합의 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모호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그런 확약을 수행하려면 핵무기 전문가들 끼리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절차를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측에만도 100명이 넘는 핵 전문가들과 북한 전문가들과 수일 동안 핵을 없애는 방법에 관해서 토의했고 앞으로 더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정상이 세계가 보는 눈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비핵화를 실천할 세측이 불원 간에 발표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구체적인 세측에 합의한다 해도 있을 수 있는 모든 허점을 한 점의 빈 틈도 없이 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 페이오 장관 및 존 볼튼 안보 자문의 능력과 혜안을 믿습니다.


다른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다고 하면서 이는 일방적으로 김정은에게 너무나 큰 양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검토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턱대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핵화의 세측에 관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만 잠정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힌미 군사훈련을 안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지속되는 협상 테이블에 첨여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중대한 양보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일 북한 축이 진지성을 보이지 않으면 군사훈련은 언제라도 재개 한다는 경고 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쟁 게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지만 유사시 전쟁할 준비 훈련은 계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란 강요와 양보의 연속입니다.

핵시험 시설의 폭파, 북한에 억류되었던 세분의 목사의 석방, 미군 유해의 발굴과 알려진 포로의 시체도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보인 걸로 미루어 보더러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훨씬 많이 관찰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담에서 납북된 일본인들의 송환도 토의했습니다. 강제로 납북된 일본인들, 한국 전쟁 포로들,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인사들의 송환도 향후 토의 될 것이고 일부는  한국과 미국에 송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은도 싱가포어 처럼 잘 사는 나라를 배우고 싶다 했고 비핵화만 실천에 옮기면 미국은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북한도 대한민국이나 싱가포오 처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과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상 합의는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1,500억 달러를 주면서고 이란의 비핵화를 위하여 허술한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진일보한 합의였음은 틀림 없는 회담 성과라고 믿습니다.  끝  
